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타운뉴스 종교면은 교회, 사찰, 성당 등 종교기관과 함
께 만들어 갑니다.  귀 기관에서 홍보하고 싶은 행사나 
기사거리가  있으면  이메일 (info@townnewsusa.com) 
또는 전화 (714-530 -1367) 로 알려주세요.  

종교

창립20주년 감사예배
샬롬장애인선교회

샬롬장애인선교회(대표 박모세 목사)가 6일‘창

립 20 주년 감사예배’를 드렸다.

이날 예배에서 류재덕 목사(밸리연합감리교회 

담임)는‘겨자씨에게 꿈이 있었습니다’(마태복

음 13장 31-32)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“무시

당하고 알아주지도 않는 극히 작은‘겨자씨’도 

그 속에 사랑과 꿈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들어 사

용하신다.”며“하나님께서 샬롬장애인선교회

를 귀하게 사용하셔서 전세계 장애인들에게 더 

많은 복음이 전파되기를 바란다.”고 말했다.

한편 8일 위티어 네로우스 레크레이션 파크

(Whittier Narrows Recreation Area)에서‘제20회 

장애인 가족 초청 야유회’를 열었다.

▶ 후원 문의: (323) 731-7724

교황청 “후천적 성 
정체성, 인간본성 위배”

교황청이 현대적인‘성 정체성 개념’이 인간의 

본성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교육 지침을 발표해 

성소수자 단체가 반발하고 있다.

교황청 가톨릭교육성은 10일 공개한‘남성과 

여성, 하느님이 그들을 창조했다’라는 제목의 문

서를 통해 성을 후천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현

대의‘성 정체성’개념이 남성과 여성 사이의 태

생적인 차이를 부정하고, 가족의 가치를 불안정

하게 할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.

가톨릭교육성은 이 문서에서 또한“가변적인 

성적 정체성은 자유라는 혼란스러운 개념에만 

근거하고 있다”며“성(性)은 개인이 결정하는 것

이 아니라 신에게 부여받는 것”이라고 강조했다. 

사전 예고 없이 발표된 이번 문서에는 성 정체

성을 둘러싼 문제에 대한 대화를 촉구하고, 누구

도 놀림이나 차별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

모든 사람을 존중하도록 어린이들과 젊은이들

을 교육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.

하지만 미국의 성소수자 가톨릭 신자들의 권

익을 옹호하는 단체인‘뉴 웨이즈 미니스트리’ 

(New Ways Ministry)는 이 문서가 성전환자뿐만 

아니라 게이와 레즈비언, 양성애자 모두를 억압

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반발했다. 

네 마음을 지키라(잠4:23)

우리 사람은 항상 어

떤‘생각’을 하면서 삽니

다. 그래서 파스칼은‘인

간은 생각하는 갈대’라

고 말했습니다. 

한 사람의 생각은 그 사

람의 운명을 결정합니다. 

생각이 선하면 선한 사

람이, 악하면 악한 사람

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. 

마음먹기에 따라서 우리

의 속사람과 겉사람이 만들어지는 

것입니다.

오늘, 성경에서도 이 마음의 중요성

을 강조하고 있습니다.

“무릇 지킬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

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

남이니라!”

성경은 다른 것을 지키라고 하지 

않았습니다. 물질을 지킨다든가 명

예를 지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.“네 

마음을 지키라!”고 했습니다.

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6:45절에

서 말씀하시기를“선한 사람은 마음

의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

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

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

라”라고 했습니다.

그렇다면 성도가 갖아야할 고귀한 

생각은 무엇입니까?

첫째로,‘영의 생각’을 해야만 합

니다.  

로마서 8:6∼7절 말씀에“육신의 

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

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

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

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수

도 없음이라”그랬습니다. 그러므로 

여러분은 언제나 영의 생각 속에서 

살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

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.

둘째로,‘기도의 생각’입니다. 

어떤 사람들은 기도가 어려워서 

못한다고 고백합니다. 예배를 드릴 

때 기도 순서를 넣으면 미리 겁을 먹

고“제발 저에게는 기도를 시키지 마

세요! 기도를 시키면 다음부터는 안

나올 꺼예요!”그러면서 두 손을 흔

듭니다.

그러나 기도는 어려운 것이 절대로 

아닙니다. 성경 어디를 찾아 봐도 멋

있게 기도하라, 장황하게 기도하라

는 말씀은 없습니다. 어린 아이가 비

록 서툴고 뜻이 되지 않는 말을 한다

고 할지라도 부모들은 기뻐서 어쩔 

줄 몰라 하듯이 우리의 간구가 서툴

고 비록 미사여구가 아닐 지라도 하

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기뻐 받으시

는 것입니다.

셋째로, 성도가 갖아야할 고귀한 

생각은‘말씀의 생각’입니다. 

‘죤 번연’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. 

“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

들으시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먼저 

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어야 

합니다.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

지 않는 것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당

신의 기도를 들으시지 못하게 막는 

것입니다” 

우리의 기도가 상달되기를 바라기 

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

씀을 하시는지 내게 무엇을 요구하

시는지 주의 뜻을 바라

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.

우리의 생각 속엔 언제

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

채워 있어야 합니다. 머

리를 비워둔 채 있다면 

어느새 마귀가 시험을 

하고 허망한 생각을 집어

넣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

묵상하며 그 말씀으로 

우리의 생각을 가득 채

우고 있으면 하나님의 세

미한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인

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.

그러므로 시편 1:2절 말씀에“복있

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

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

는 자라”고 했습니다. 여기서 우리

는‘오직’이라는 단어에 유의해야 

합니다. 다른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. 

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?...‘오

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

는 자’라는 것입니다. 그러므로 하나

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그 말씀을 

준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.

디모데후서 3:15∼17절 말씀에“또 

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

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

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

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

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

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

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

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

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

이니라”그랬습니다.

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에 

이르게 합니다. 말씀만이 우리를 바

른 길로, 의의 길로, 승리의 길로 인

도해 주시는 것입니다.

-박기완 목사-


